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: 형사역

설정 : 경찰서. 형사를 찾아온 선호.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

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선호의 사연을 듣자 기가막히고 안타까운 형사

형사       그래서, 그 말 믿고 돈을 벌써 줬다고??

선호       … 이런 일은 진행비가 많이 들어서 선불제라고..  

형사
선불제? 나 참 이거 어이가 없어서...얼마나 줬어?

선호
그게...

형사
아 글쎄, 얼마냐구!

선호       처…천.. 만원..

형사
뭐? 천만원? 너 그 돈 어디서 났어? 훔쳤어? 

선호
아, 아닙니다!

형사
그럼? 그 많은 돈을 니가 뭔 재주로 구했어? 어?

선호
..그게..통장깡했습니다

형사
아, 돌겠네.. 그런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…
너, 그 돈 그렇게 땡겨서 써버리면 앞으로 뭘 먹고 살려구 그래? 응?

선호
   …
형사
그 새끼 연락 안되지?

선호       ..네

형사       (한참 고민하다가) 어이! 박형사! 저번 달 사기범들 신상명세 좀 가져와봐!
에휴.. 니가 무슨 죄가 있겠냐. 너 같은 사람들 등쳐먹는 그 놈들이 죽일 놈들이지. 
           (박형사에게 서류철 건네 받으며)내가 최대한 힘 써 볼 테니까 자네도 탈북자 단체, 뭐 그런데 가서 한 번 알아봐, 그 사람들이 그 쪽 정보룬 빠삭하니까.
(일어서며) 갑시다. 몽따주는 하나 그려 갖구 가야지. 

너무 걱정하지 말아 여긴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야. 

씨발 새끼들 등쳐먹을데가 없어서 탈북자한테 사기를 쳐? 개만도 못한 새끼들..

